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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죄와 용서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37-38,흠정역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1. 판단과 정죄의 문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 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주는 대신에 달라고 요구하는 잘못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크리스챤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훈련을 받은 덕택에 남을 

판단하는 일을 되도록 삼가하고, 관용하여서 남에게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물질과 사랑을 베푸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의 차이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나 역시 20 세의 청년으로 1967 년에 처음 미국에 와서 크리스챤 형제 

자매들의 친절과 관용에 접했을 때에 매우 놀랐었고, 이런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을 떠나서 인간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사셨을 때에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소위 모세의 율법과 정신을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대신에 남들에게 적용하여 정죄하는 문화를 보시고, 그러한 잘못된 문화의 기수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여러번 꾸짖고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심령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다 [krino]’의 희랍어 단어의 뜻은 “재판, 정죄, 단죄, 복수, 저주 등을 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결정함”에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함은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돕거나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거나 단죄하려는 목적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에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에 그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며 다만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주어라’는 교훈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2. 용서와 관용의 문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옳다고 배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면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들밭에서 곡식 도둑질도 하고,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도 않는 것이요?”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희들의 율법과 규정들은 과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옥죄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냐? 너희들도 남을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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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작은 잘못들로 그들을 정죄하는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라.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관용과 친절과 먹을 것을 베풀어라. 그러면 저들이 너희를 존경하고 따르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요, 정의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와 좌로 나뉘어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헐띁고 심지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이해하고 관용하며 

용서하고 상대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늘 

왕국에 갈 때에 그곳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왕국의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 묻습니다. 네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이 있는가? 이제 그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때가 지금임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나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상했거나 그 결과 우리의 사귐이 방해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내가 미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멘. 


